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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새 평원을 품은 천혜의 요새
수인산

수인산은 강진과 장흥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그 높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웅장하고 오묘한 산세를 이루고 있다.

산성으로 둘러 쌓인 정상부는 고려말부터 조선말까지 전라 병영성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왜구가 침략할 때마다 주민들의 피난처로 이용되었고

병영면의 지명은 조선 태종때 왜구를 막을 목적으로 병영을 설치한데서 유래된 것이다.

실제 수인산은 강진군 병영면 소재지에서 바라보면 알을 품은 듯한 형상인 노적봉을 가운데로 주위가 온통 암벽으로 둘러 쌓여 있어 천혜의 요새로

손색이 없는 철옹성같은 산세를 보여준다.

해발 561.2m / 강진군 병영면 지로리 / 산행거리 6.8km, 4시간

수인산은 산성문이랄 수 있는 동문, 서문, 남문, 북문 등을 통해서 오를 수 있으나 병영면 홈골저수지 원점 회귀형 코스가 인기가 높다.

홈골저수지 좌측-홈골-북문-노적봉(정상)-병풍바위-수인사-홈골저수지로 이어지는 코스와 홈골저수지 우측-수인사-헬기장-병풍바위-남문-노

적봉(정상)-홈골-홈골저수지로 이어지는 코스가 있다.

또한 홈골제 우측에서 시작하여 남문을 통해서 노적봉(정상)에 오른 다음 도둑골이나 한바위재쪽으로 하산할 수 있는 코스도 권장할 만하다. 봄이

면 진달래 꽃으로 물들고 가을철에는 머루,다래 등이 지척에 널려있는 풍요로운 곳이기도 하며 홈골 너머는 평원을 연상케할 정도로 넓은 억새밭이

있고 정상인 노적봉은 마치 거대한 왕릉처럼 위압감을 느끼게 한다.

정상에 오르면 서쪽으로 기암괴봉이 들쭉날쭉 이어지는 월출능선이 한눈에 들어오고 동쪽으로 제암산, 사자산 능선이 병풍을 두른 듯 솟아 있다.

병풍바위에서 수인사로 내려가는 길은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여 홈골절터쪽에서 등반하여 수인사 쪽으로 하산하는 것이 산행의 묘미를 더해준다.

추천 등산로

수인사 – 헬기장 – 병풍바위 – 서문 – 노적봉 (정상) – 북문 –홈골제(좌측)

수인산

(http://www.gangjin.go.kr)

/culture/trip
/culture/trip/mountaineering
/culture/trip/mountaineering/suin


홈골제(좌측) – 홈골질터 – 북문 – 노적봉(정상) – 서문 – 수인사 – 홈골제(우측)

홈골제(우측) – 헬기장Ⅰ – 남문 – 병풍바위 – 헬기장Ⅱ – 수인사 – 홈골제(우측) (원점회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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